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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 교육을 위해서는 여유와 여백이 있는 학습 환경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한국인이 반

드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에서 옮겨온 한 절입니다.

 

"창의력 위주 교육이란 학생들을 더 열심히 몰아치는 교육이 아니다. 창교육이란 학생들이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사고의 숨통을 틔어 주는 교육이다.

 

"물질 위주의 산업화 시대에는 사물로 공간을 채우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허기진 배를 음식

으로 채우고, 빈 공간은 책상, 의자, 텔레비전, 자동차 등등으로 꽉 채운다. 산업 시대에는 

교육도 채우는 개념으로 이루어졌다. 백지에다 그림을 그리듯 교육이란 텅 빈 두뇌에다 지

식을 채워 넣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공책에 빽빽이 받아쓰고 깨알 같은 문제가 가득한 시험

지를 푸는 것을 공부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물건들은 지천으로 널려 있다. 정보도 무한정으로 깔려 있다. 대량 

생산으로 인해 물건 값이 떨어졌듯이, 정보화 시대에는 지식(데이터) 그 자체의 값은 폭락했

다. 그러나 지식을 정보로 처리하는 능력은 더 한층 중요해졌다. 공대 지식의 반감기는 5년

이라고 한다. 5년이면 이제까지의 정보량의 두 배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머리에 아

무리 넣어도 다 담을 수 없는 무한한 정보의 시대에 외우기 위주 교육은 곧 쓰레기를 수집

하는 교육이다. 

목이 타서 물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수돗물을 틀어 주는 데 지식을 비유한다면 지금은 

쫄쫄 나오는 수돗물이 아니고 펑펑 쏟아져 나오는 소방전의 물이다. 정보의 홍수, 정보의 

바다다. 

 

"이런 바다 속에서 익사하지 않고 유유히 헤엄치고 배를 띄워 다니려면 생각할 여유가 있어

야 한다. 창교육이란 생각할 여유를 주는 것이다. 문제를 백만 번 풀어야 한다는 것은 비슷

한 문제가 나왔을 때 재빨리 푸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외국 물품을 비슷

하게 베껴야 할 때나 필요한 능력이다. 이제 우리만의 고유 물품을 개발하려면 문제 하나를 

놓고 이리저리 며칠씩 곰곰이 생각해 보는 여유와 여백의 교육이 필요하다." 

© 조벽, 1999


